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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브랜드 손상은 기업 가치, 윤리적 기준, 제품 신뢰성,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반응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거버넌스 분야임

‐ 이러한 광범위한 요소를 감독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회사 이미지에 대한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상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 할 수 있음

⚫ 브랜드와 평판은 기업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이 두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여러 부서를 아우르는 감독 접근 방식이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

⚫ 브랜드와 평판 관리 감독의 접근 방식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2024년 9월, Deloitte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Boar’s Agenda: Brand and reputation stewardship」

원문 다운로드

이사회 체크리스트

• 현재 브랜드 전략이 장기적인 비즈니스 목표와 일치하는가?

• 회사는 현재 브랜드 건전성과 평판을 어떻게 측정·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지표들이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가?

• 현재 기업문화가 브랜드 평판에 어떤 영향(긍정/부정)을 미칠 수 있는가? 

• 이사회는 브랜드 및 평판 관리 논의에서 CMO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 경영진은브랜드와평판고려사항을경영의사결정에통합하기위해어떤프로세스를활용하는가?

• 중대한 평판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회사의 위기 관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중대한 시장 변동이나 사회적 변화에 맞춰 브랜드 전략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회사는 브랜드 가치와 평판 관리 노력을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가?

구분 주요 내용

브랜드가치조정 • 사명과 가치에 부합하는 브랜드 전략 개발 및 주기적 업데이트 권장

임원인센티브 • 장기적사고를촉진하기위해,임원보상계획에브랜드및평판관련지표포함

의사결정프로세스 • 경영의사결정시,장기적평판 영향사항을의사결정과정에통합하도록요청

이사회관리 • 이사회 평가 시, 이사가 회사의 가치를 잘 지키고 있는지 평가 고려

⚫ 브랜드 및 평판 개선 관련 이사회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topics/leadership/elevating-tech-leadership-in-the-boardroom.html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center-for-board-effectiveness/us-on-the-boards-agenda-brand-and-reputation-stewardship.pdf


⚫ 기술이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이사회와 기술 리더는 조직 내 기술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양방향 대화를 나눠야 함

⚫ 기술이 조직 전반에서 비즈니스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기술적

역량을 갖춘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하려는 이사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딜로이트의 2023 글로벌 기술 리더십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조직의 67%가 이사회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기술 리더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0년의

56%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임

⚫ 기술·통신은 신임 이사들의 최다 출신 업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기술 리더(최고정보책임자,

최고기술책임자, 최고정보보안책임자 등)가 기술 주제에 대해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함

‐ 서베이에 참여한 이사회 구성원 중 36%만이 기술 리더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최고경영진

10명 중4명 이상이기술문제에대한 이사회의감독 범위나깊이가충분하지않다고답함

⚫ 이사회는 아래 질문을 통해 최고정보책임자·최고기술책임자와의 기술 관련 논의를 촉진할 수 있음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2024년 7월, Deloitte Insights, 「The tech-forward boardroom: Fostering richer boardroom conversations on technology」

원문 다운로드

기술 관련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이사회 체크리스트

• 비즈니스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 주요 기술 장애물은 무엇인가?

• 기술 투자의 실행/성장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 조직은 어떻게 잠재적인 기술 맹점을 완화할 수 있는가?

• 향후 어떤 수익 채널을 추구하고 싶은가?

• 다른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조직과 무엇이 다른가?

• 조직의 기술 인재 역량은 어떠한가?

• 자원의 제약이 없는 경우, 어떤 점진적인 기술이 즉각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

• 목표로 설정하기에 적합한 문샷(Moonshot)*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연구나 도전을 뜻함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topics/leadership/elevating-tech-leadership-in-the-boardroom.html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topics/leadership/elevating-tech-leadership-in-the-boardroom.html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가 목적이나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함

⚫ 금융감독원은 단기매매차익 점검 중 관련 법규 이해 부족 등으로 단순·반복적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주요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함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원문 다운로드

주요사례 및 유의사항

• 매수·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CB↔보통주, BW↔보통주, EB↔보통주 등)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며, 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여부를 판단

• 단기매매차익은미공개정보이용여부를불문,6개월 이내의매매로발생한이익은반환대상임

• 임직원의 경우 매도·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 차익 반환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주주의 경우 매수·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반환대상이 됨

• 특정증권 등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뿐만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하여 얻은
단기매매차익도 반환대상에 해당

•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다수의 매매거래 중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

•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사유에 해당 시 해당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단기매매차익은
미발생이나,그 이외에6개월 내 다른 매수와매도거래가있다면단기매매차익은발생 가능함

‐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 공개매수 응모에 따른 주식등 처분, 공로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주식의취득 등(자본시장법시행령제198조 및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제8조)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시해야 하며,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게 있음

‐ 해당 법인이 적절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는 해당

법인을 대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3bb01044b2f04394a76d03d61d1c7ecb&fileSn=2&bbsId=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신뢰 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함

⚫ 보험산업의 경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해 왔고, 보험사기 등 업권

특수적인 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단기성과주의식 불건전경쟁 속에서 보험사

내부통제 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음

‐ ‘18년 이후 금융사고연평균 14.5건, 88.5억원 발생(금감원)

⚫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주요 내용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원문 다운로드

1.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 소비자와 금전거래 등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은 장기간 연속(5년)근무를
금지하고,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하여 복수의 인력·부서가참여하게 함

•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감시 인력으로 확충하게 하고, 준법감시 직원의 50% 이상을
전문인력(자격증보유자,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으로 구성함

• PF대출 및 거액 송금거래 등에 대한 자금집행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명한 자금집행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위탁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위탁 계약
방법 및 절차 처리기준을 마련함

•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 상시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제출 서류의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함

2.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

• 보험상품 담보별 보장내용 등에 대해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를 실시하여 상품위원회에서
그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계약자의 담보별 보장한도 설정·심사 시에는 기존
계약(타사 계약 포함)의 보장금액 한도를 합산하도록 하여 과도한 보장한도 설정을 방지함

• 보험사기 목적의 보험가입 방지를 위해 운영한 가이드라인(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주요내용을 법제화하고, 사망담보 한도 설정시 소득 대비 납입보험료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고, 중복·과다 보험가입건(계약자·피보험자 상이, 사망보험금 30억 이상 또는 계약건수 4건

이상)의 경우 특별 인수심사를 실시함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 사기행위 보고
서식 마련 등이 포함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함

⚫ 상기 방안은 법규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임

별첨 다운로드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f3938b9c13af492e84f70c274a441c02&fileSn=2&bbsId=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f3938b9c13af492e84f70c274a441c02&fileSn=6&bbsId=


⚫ 9월 2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의 공동 주최로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최근 내부통제 주요 현안에 대해 감독당국, 협회 및 업계 간 인식이 논의됨

⚫ 주요 내용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원문 다운로드

1. 검사사례

•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 내부통제 취약요인, 최근 위법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착안사항
등을 안내하여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함

• 단기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문화,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함

•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객중심 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함

2. 우수사례

• 증권업계는 ‘리스크관리 조직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준법감시 사례’를 발표하며
부서간 협업체계를 통한 전사적 노력이 필요함을 공유함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조조직 통한 우수사례’, ‘중·소형 증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방안’ 등 회사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내부통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함

3. 모범규준

• 금융투자협회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범죄고발기준 등을 정립하는 협회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함

• 금융범죄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보고
업무를 체계화하고,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횡령, 사기 등 중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고발 절차·기준을 강화함

4. 책무구조도

• 금융투자협회는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하여 외부
연구용역 기관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가상의 증권사를 상정한 조직 구성, 책무
구분 및 책무별 관리 의무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회사별 특성에 맞는 도입방안 등을 논의함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f9257084d2f94c538cb6210589e88d58&fileSn=2&bbsId=


⚫ 한국거래소는 9월 27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상장기업 공시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함

‐ 이번 설명회는 공시사례 공유·교육에 대한 실무자의 수요가 많음을 고려하여 상장기업의

밸류업 공시 준비과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됨

⚫ 설명회는선제적으로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의 실무자가 계획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기업가치제고 계획 수립 과정·절차및 내용을 소개하고Q&A를 진행하는 방식으로진행됨

*신한지주(7월 26일 공시), 콜마홀딩스(6월 26일 공시)

‐ 상장기업의 높은 관심으로 당일 설명회는 2차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공시담당자 등 실무자 총 630여 명(약 500사)이 참석함

⚫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공시 기업의 현장감 있는 사례 공유를 통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밸류업 공시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향후에도 상장기업 사내·사외이사 대상 설명회(10월 17일), IR 담당자, 재무담당자 대상

설명회 등도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의 밸류업 노력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임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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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활성화하여회계감사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T/F’를 운영함
*알고리즘을 활용한 위험분석, 대용량 데이터 검토, 단순 반복업무 자동수행 등

‐ ‘23년 11월부터 다양한 감독 이슈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추진과제를 도출함

⚫ 주요 추진과제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원문 다운로드
1. 디지털 감사 활용 근거 및 품질관리 절차 명확화

• 회계감사기준·품질관리기준을 개정하여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 근거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절차 명확화

• 신뢰성검증및데이터보안관련실무지침,FAQ등디지털감사실무에필요한가이드라인마련

2. 표준감사시간 반영 검토

• 디지털 감사 효과의 표준감사시간 반영 여부 및 반영 방안을 결정하고, 관련 영향에
대한 실증 데이터 확보방안 등 검토

3.회계법인간격차완화및전문인력양성

• 초기 투자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추진,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형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에 대한 접근성 및 관심도 제고 예정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시 IT 교육실적 반영,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과정 확대·개편 등 추진

4. 감사 데이터 표준화

•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감사 데이터 표준화 등 추진

5. 피감사기업 등 인식 제고

• 인식 제고 및 관심 확대 유도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의 기업 대상
정기 설명회·세미나 등에서 디지털 감사 소개 및 디지털 감사 활용 사례 등 작성·배포

• 디지털 감사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감사 활용 사항을 감사보고서 첨부서류(외부감사
실시내용)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감사 활용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회계법인의 인식을 제고하여 디지털 감사 활성화가 기대됨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d9efd0ef999645fbabeb1c3bea985591&fileSn=1&bbsId=


⚫ 9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견수렴(’24.5~8월) 주요 내용에

대해 기업 및 경제단체, 유관기관과 논의함

⚫ 대다수기업이 ‘기후공시의필요성에대해 공감’ 하였으며, 이는기업들이국제적인흐름을고려하고

있고 기후가기업활동에미치는영향이증가하고있다는점을 명확히인식하는데서 비롯함

‐ 106개 기업 중 96개 기업이 기후 관련 사항을 먼저 의무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함

⚫ 주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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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투자자 주요 의견

• 기후 공시는 필수이며,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사항도 투자자에 똑같이 중요한 만큼, 

관련 일정 제시 등 필요

• 스코프3 정보 측정 및 보호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나, 투자자로서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관련 정보 필요

• 글로벌 자본시장에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SSB 

기준 채택은 긍정적

2. 공시기준 내용 관련

• 공시대상의범위관련,해외자회사의경우기후관련신뢰성있는정보확보가어렵다는우려존재

•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관련,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아직 없으며 주요국 중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유예할 필요성 제기

• 정책목적 공시 관련, 공시의 유용성은 동의하나 공시부담 가중 우려 존재

3. 참석자의 다양한 의견

• (개별기업) 전반적으로 기후에 대한 공시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공시기준이빠르게 결정되어야하며, 보다 명확한 지침 및 우수사례 제공 필요

• (개별기업)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고 배출량
산정에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유예가 필요하며, 보고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하여 기업 판단 하에 일부 제외할 수 있는 기준 필요

• (경제단체) 기후 관련 공시의 필요성은 있으나,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율공시부터
시작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기준 제공 등이 필요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3099&fileTy=ATTACH&fileNo=1


⚫ 금융감독원은 ‘24년도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발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4년간(’11년~’24년 상반기) 총 168건의 사례를 공개함

⚫ 금번 공개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 4건으로, 이외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및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부채’ 4건 등으로 구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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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공개시기 ‘24.9월 ’24.5월 ’23.11월 ’22.6월 ‘21.12월 ‘21.6월 ‘20.8월 ’19.12월 합계

공개 대상연도 ‘24.상 ‘23년 ‘22년 ‘21년 ‘20년 ‘18년~
’19년

‘15년~
’17년

’11년~
’14년

’11년~
’24.상

지
적
유
형

❶ 매출·매출원가 2 6 3 4 4 5 12 4 40

❷투자주식 4 - 4 3 4 5 6 4 30

❸재고·유형자산 2 2 3 3 - 1 5 7 23

❹기타자산·부채 4 4 5 2 8 2 5 7 37

❺주석 미기재 등 1 2 3 3 11 2 9 7 38

지적사례 수(합계) 13 14 18 15 27 15 37 29 168

(단위: 건)

1.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 회사는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함

• 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출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함

2.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회사의 해외 자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완전 자본잠식을 기록하는 등 손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자금순환을 통해 현금창출능력 등 경제적 실질이 개선되지
않 았 음 에 도 , 회 사 는 영 업 손 실 기 록 에 따 른 관 리 종 목 지 정 회 피 를 위 해
종속기업투자주식(추가 출자지분)에 대하여 손상차손 인식을 누락함

3.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 회사는 재고자산 판매 시 관련 매출원가를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허위의
유형자산 등으로 대체하여 해당 연도의 비용을 과소 계상함

⚫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195c03264c98490982a49697e4987407&fileSn=1&bb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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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 과도한 경영 규제 우려‘ [연합뉴스]

•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동의…상법 개정은 의견 수렴해야 ‘ [아주경제]

• 韓, 지배구조 평가 12개국 가운데 8위…주가지수 상승률은 5위 [네이트 뉴스]

• 상장사 경영권 분쟁 ‘역대급‘ … 한국식 지배구조 경고음 [아시아경제]

• 거래소, ‘코리아 밸류업지수’ 발표…삼전·현대차 등 100종목 포함 [뉴시스]

• 지배구조 모범관행 첫 시험대…5대 은행장 인사 레이스 시작 [경향신문]

• 기업 여성 임원, 2년새 3%p 증가… ‘사외이사’가 대부분 [뉴시스] 

• 신한지주 이사회, 경영진에 강력한 내부통제 주문…’기업가치 제고 핵심‘ [연합인포맥스]

• 상법 교수 63%,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반대 [인더스트리뉴스]

• 매출액 30대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18.8%, 여성 임금은 남성의 71% 수준 [더나은미래]

• 고려아연 사외이사 ‘적대적 M&A 반대‘…MBK ‘이사회 기능 상실‘ [아이뉴스24]

• 롯데그룹 상장사, 이사회 역량평가표 도입완료…밸류업 잰걸음 [마켓in]

• 오픈AI, 독립 이사회 감독 위원회 설립 계획…’모델 출시 연기 권한 가져‘ [디지털투데이] 

• 100대 기업 사외이사 중 법조인 58명…여성은 22명 [법률신문]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4 웨비나’ 개최 [이투데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4년 자문위원단‘ 위촉 [조세일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AI 시리즈 세미나 시작… 첫 주제는 ‘거버넌스‘ [파이낸셜뉴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의 생성형 AI 사용 현황 2024년 3분기’ 리포트 발행 [뉴스와이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해외 진출 기업 위한 글로벌 인사 세무관리 세미나 개최 [사례뉴스]

• DWS운용, ‘김앤장 입주‘ 크레센도빌딩 매각 주관사에 딜로이트 안진 선정 [인베스트조선]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일본계 기업을 위한 2025년 한국 개정세법 대응 세미나 개최 [사례뉴스]

• 경제계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 과도한 경영 규제 우려‘ [연합뉴스]

•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동의…상법 개정은 의견 수렴해야‘ [아주경제]

• 한국, 지배구조 평가 12개국 가운데 8위…주가지수 상승률은 5위 [네이트 뉴스]

• 상장사 경영권 분쟁 ‘역대급‘ … 한국식 지배구조 경고음 [아시아경제]

• 거래소, ‘코리아 밸류업지수’ 발표…삼전·현대차 등 100종목 포함 [뉴시스]

• 지배구조 모범관행 첫 시험대…5대 은행장 인사 레이스 시작 [경향신문]

• 기업 여성 임원, 2년새 3%p 증가… ‘사외이사’가 대부분 [뉴시스] 

• 신한지주 이사회, 경영진에 강력한 내부통제 주문…’기업가치 제고 핵심‘ [연합인포맥스]

• 상법 교수 63%,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반대 [인더스트리뉴스]

• 매출액 30대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18.8%, 여성 임금은 남성의 71% 수준 [더나은미래]

• 고려아연 사외이사 ‘적대적 M&A 반대‘…MBK ‘이사회 기능 상실‘ [아이뉴스24]

• 롯데그룹 상장사, 이사회 역량평가표 도입완료…밸류업 잰걸음 [마켓in]

• 오픈AI, 독립 이사회 감독 위원회 설립 계획…’모델 출시 연기 권한 가져‘ [디지털투데이] 

• 100대 기업 사외이사 중 법조인 58명…여성은 22명 [법률신문]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4 웨비나’ 개최 [이투데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4년 자문위원단‘ 위촉 [조세일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AI 시리즈 세미나 시작… 첫 주제는 ‘거버넌스‘ [파이낸셜뉴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의 생성형 AI 사용 현황 2024년 3분기’ 리포트 발행 [뉴스와이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해외 진출 기업 위한 글로벌 인사 세무관리 세미나 개최 [사례뉴스]

• DWS운용, ‘김앤장 입주‘ 크레센도빌딩 매각 주관사에 딜로이트 안진 선정 [인베스트조선]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일본계 기업을 위한 2025년 한국 개정세법 대응 세미나 개최 [사례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9030400003
https://www.ajunews.com/view/20241010134739360
https://news.nate.com/view/20241001n09515
https://core.asiae.co.kr/article/2024100216381849490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24_0002896592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409231628011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27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27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27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27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newsId=03591606639051936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newsId=03591606639051936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newsId=03591606639051936
https://www.lawtimes.co.kr/news/201762
https://www.etoday.co.kr/news/view/2405203
https://www.fnnews.com/news/202410141052274070
https://www.fnnews.com/news/202410141052274070
https://www.fnnews.com/news/202410141052274070
https://www.fnnews.com/news/202410141052274070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0/04/2024100480024.html
http://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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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사추천위 과반 이상 외부전문가로 구성…투명성 ‘제고‘ [경향신문]

• 밸류업 기업 혜택도 좋지만 회계투명성도 중요한 가치 [매일경제]

• IPO 준비기업, 재무제표 심사강화된다… 금융위 ‘회계감독선진화 방안‘ 발표 [더밸류뉴스]

• 서울변호사회, 공정 투명한 기업내부통제 ‘외감법 개정안‘ 환영 [로리더]

• 한국캐피탈,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착수…’내부통제 강화‘ [아시아경제]

•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 간담회 개최…’기후 공시 필요성 공감‘ [이로운넷]

• 금감원, IT 기술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개선 [아주경제] 

• 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반년 내 자사주 팔면 차익 모두 반환‘ [매일경제] 

• 거래소, 코스피 공시담당자 워크숍…밸류업 참여 당부 [조선비즈]

• 공매도 전산화 차질 없게…금감원, 불법 공매도 판단 기준 제시 [머니투데이]

• 한국, 적대적 M&A 사례 3배 증가…’주주환원 강화 경향‘ [연합인포맥스]

• 글로벌 M&A 시장, 전년比 6% 증가 예상…2025년까지 상승세 이어질 것 [글로벌이코노믹]

• ‘늙은’ 중소기업, M&A로 승계한다…중기부, 특별법 제정 추진 [뉴스1]

• 현금 많은 소비재 인프라 기업 M&A 늘 것 [매일경제]

• 저축銀 M&A 규제 풀어줘도 ‘찬바람‘ [매일일보]

• 빨간 불 들어온 보험사 M&A 시장…새 주인 찾기 ‘삐끄덕‘ [경기신문]

• 금감원-금투협, 증권사 내부통제 워크숍…’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머니S]

• 보험사 건전경쟁 방안 확립… ‘소비자편익 극대화‘ [아시아타임즈]

• KB금융, 윤리경영 준법 체계확립 ‘최우선‘…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뉴스웍스]

• ‘원자잿값 담합 부정행위 뿌리 뽑는다’… 국토부, 합동점검반 운영 [아시아투데이]

• ‘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뉴시스]

•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사추천위 과반 이상 외부전문가로 구성…투명성 ‘제고‘ [경향신문]

• 밸류업 기업 혜택도 좋지만 회계투명성도 중요한 가치 [매일경제]

• IPO 준비기업, 재무제표 심사강화된다… 금융위 ‘회계감독선진화 방안‘ 발표 [더밸류뉴스]

• 서울변호사회, 공정 투명한 기업내부통제 ‘외감법 개정안‘ 환영 [로리더]

• 한국캐피탈,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착수…’내부통제 강화‘ [아시아경제]

• 금감원-금투협, 증권사 내부통제 워크숍…’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머니S]

• 보험사 건전경쟁 방안 확립… ‘소비자편익 극대화‘ [아시아타임즈]

• KB금융, 윤리경영 준법 체계확립 ‘최우선‘…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뉴스웍스]

• ‘원자잿값 담합 부정행위 뿌리 뽑는다’… 국토부, 합동점검반 운영 [아시아투데이]

• ‘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뉴시스]

•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 간담회 개최…기후 공시 필요성 공감 [이로운넷]

• 금감원, IT 기술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개선 [아주경제] 

• 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반년 내 자사주 팔면 차익 모두 반환 [매일경제] 

• 거래소, 코스피 공시담당자 워크숍…밸류업 참여 당부 [조선비즈]

• 공매도 전산화 차질 없게…금감원, 불법 공매도 판단 기준 제시 [머니투데이]

• 한국, 적대적 M&A 사례 3배 증가…’주주환원 강화 경향‘ [연합인포맥스]

• 글로벌 M&A 시장, 전년比 6% 증가 예상…2025년까지 상승세 이어질 것 [글로벌이코노믹]

• 늙은 중소기업, M&A로 승계한다…중기부, 특별법 제정 추진 [뉴스1]

• 현금 많은 소비재 인프라 기업 M&A 늘 것 [매일경제]

• 저축은행 M&A 규제 풀어줘도 찬바람 [매일일보]

• 빨간 불 들어온 보험사 M&A 시장…새 주인 찾기 삐그덕 [경기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301227001
https://www.mk.co.kr/news/stock/11126126
https://www.thevaluenews.co.kr/news/156199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89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01110045842646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7307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7307
https://www.mk.co.kr/news/economy/11134671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4/10/11/XEGEJU7DUVGVBHYXP74WC54JLE/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92510055777519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6642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6642
https://www.mk.co.kr/news/stock/11139796
https://www.mk.co.kr/news/stock/11139796
https://www.mk.co.kr/news/stock/11139796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10995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41002500083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41002500083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41002500083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101001000480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26_00029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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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및 감사위원회가알아야할 효과적인국내외공시감독및 현황Agenda

신청하기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00 ~ 14:05 Opening Remarks 장수재 회계감사부문 대표

14:05 ~ 14:30 Ⅰ. 경영지표와 ESG 공시
유승원
동 센터 자문위원·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14:30 ~ 14:55 Ⅱ. 공시 관련 사외이사의 역할
노준화
동 센터 자문위원·충남대 경영학부 교수

14:55 ~ 15:05 Break Time

15:05 ~ 15:30

Ⅲ.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개선방안및글로벌이사회
공시감독현황

오정훈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파트너

15:30 ~ 15:55
Ⅳ. 기업밸류업프로그램의
공시와이사회역할

장준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통합재무서비스그룹파트너

15:55 ~ 16:10 Q&A / Closing Remarks 세션 강연자, 사회자

사회자: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대상: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 · 감사위원 · 감사 · C레벨 · 실무진

⚫ 일시: 2024년 11월 5일 (화) 14:00 ~ 16:10

⚫ 장소: 온라인 생중계 웨비나

⚫ 문의: krccg@deloitte.com, 02-6099-4275

* KICPA CPD 등록 가능

** 교육확인서는 웨비나 종료 후 온라인 발급 가능

https://survey.deloitte.com/jfe/form/SV_elcbAQVrV21G0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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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일시 2024년 11월 21일 (목) 오전 1: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 장 피에르 클라마듀(Jean-Pierre Clamadieu) 회장(Engie SA), 
사외이사(에어버스 SE/TE Connectivity Ltd)

• 쉴라머레이(Sheila Murray) 이사회의장(Teck Resources), 이사(BCE Inc/Granite 
REIT), 파트너(Pradeep Philip) 겸책임자(딜로이트액세스이코노믹스)

• 제니퍼 스타인만(Jennifer Steinmann) 리더 (딜로이트 글로벌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개요

•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결과와 시사점을 되짚어볼 예정임

• 주요 이사회는 배출량 감축,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임

신청하기

https://deloitte.zoom.us/webinar/register/1016952430454/WN_E1GqjJLkRnGE2ZubB5GlEA
https://deloitte.zoom.us/webinar/register/7516952432967/WN_qnsgW07UT9CeoOSMcgq1EA#/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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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 
다시보기

2024 이사회와감사위원회가인지해야할국내외

환경변화및당면과제

2024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
현장스케치 (Long ver.)

2024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
현장스케치 (Short ver.)

⚫ 지난 9월 12일 개최된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2024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당면과제'를 주제로 참석자 간 양방향 소통을

통해 당면과제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됨

‐ Keynote Speech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세션Ⅰ-1. 자금통제 공시대응을 위한 지배기구의 점검포인트

(정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내부회계관리제도 TF 파트너)

‐ 세션Ⅰ-2. 자금사고 방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결 기반 진단과 맞춤형 솔루션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산개발 및 데이터분석 그룹 수석위원) 

‐ 세션 Ⅱ.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장정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세션 Ⅲ. Digital Transformation – 이사회가 주목해야 할 AI·빅데이터의 최신 동향과

기업 거버넌스 역할 (이성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컨설팅부문(AI&DATA) 상무

click

click

click

https://www.youtube.com/watch?v=PNDlPYiu8P0&t=5s
https://www.youtube.com/shorts/_FqVyiAHXN8
https://www.youtube.com/watch?v=wLDWN1J_Oek
https://www.youtube.com/watch?v=PNDlPYiu8P0&t=5s
https://www.youtube.com/watch?v=wLDWN1J_Oek
https://www.youtube.com/shorts/_FqVyiAHX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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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1. ICFR Regulation (상/하)

2. ICFR 감사방법론

3. 위험평가

4. 범위선정

5. 통제활동 (상/하)

6. 변화관리와 설계평가

7. 운영평가 (상/중/하)

8. 모니터링 및 보고

9. 연결 ICFR 구축 및 운영 (상/하)

10. 정보기술일반통제 (상/하)

11. 자동통제 (상/하)

12. Post ICFR 운영방안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의 동영상 교육을 공개함

• 2023 년 부 터 시 행 된 연 결 내 부 회 계 관 리 제 도 의 외 부 감 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동영상 교육컨텐츠를 준비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동영상 교육수강 및 수료증발급은 상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동영상 80% 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발급 가능함

신청하기

https://survey.deloitte.com/jfe/form/SV_e2SaEzELjt5Xg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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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기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

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6. 요약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내손안의경영산업트렌드, 딜로이트인사이트앱&카카오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Deloitte Insights

[안드로이드] [카카오 채널][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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